
서울 도심을 달리는 서울
마라톤이 오프라인 대회로
돌아옵니다. 신종 코로나바
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

로 잠시 멈춘 지 2년 만에 열리는 국내 최초의 오프라
인 레이스입니다.

2021서울마라톤 겸 제91회 동아마라톤대회가 11월
28일(일) 서울 올림픽공원과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서
열립니다. 국제엘리트 부문은 해외 선수들의 대한민국
입국이 여의치 않아 케냐 엘도렛에서, 국내엘리트 부문
과 마스터스 부문을 서울에서 각각 개최됩니다.

동호인과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 부문은 온·
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립니다. 마스터스 부문 참가신
청은 8일(월)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. 마스터스 부문
오프라인 대회 참가자는 온라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

풀코스 100명, 10km코스 200명 등 300명을 선정합니
다. 온라인 참가비는 2만 원이며, 오프라인 레이스 참가
비는 없습니다.

오프라인 참가 기념품은 레이스워머, 뉴발란스 고급
기능성 싱글렛, 기념메달 등이 제공됩니다. 오프라인 레
이스 참가 자격 및 방역기준 등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
시기 바랍니다. ▶관련기사 8면

뀫신청 : 서울마라톤 홈페이지(www.seoul-marathon.com)
뀫접수: 카카오톡 친구에서 ‘서울국제마라톤’ 검색 후 일대
일 채팅 또는 이메일 marathon@donga.com

서울서 국내 엘리트·마스터스 레이스
국제엘리트 부문은 케냐서 각각 개최

서울올림픽공원∼잠실종합운동장코스
마스터스참가신청 8일오전 10시부터

꺎마침내엘리트선수들이달린다꺏…2021서울마라톤, 28일국내첫오프라인레이스

2021서울마라톤이 11월28일 서울 올림픽공원과 잠실종합운동장 인근
에서 개최된다. 사진은 2019년 3월17일 열린 서울국제마라톤대회 10k
m코스 참가자들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.

스포츠동아DB

<코로나19 시대>

웅담타선대폭발…두산 꺎삼성나와!꺏

‘미러클’의 계절이 돌아왔다. 두산
베어스가 준플레이오프(준PO·3전
2승제)에서 영원한 숙적 LG 트윈스를
꺾고 ‘업셋’에 성공해 삼성 라이온즈

의 PO(3전2승제) 상대로 결정됐다.
두산은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 ‘2021 신한은행

SOL 포스트시즌’ 준PO 3차전에서 10-3으로 이겨 2승
1패로 PO에 올랐다. 두산과 LG의 포스트시즌(PS) 덕
아웃 시리즈는 역대 6번째였는데, 두산이 시리즈 4연승
(2000년 PO∼2013년 PO∼2020년 준PO∼2021년 준P
O)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. 아울러 와일드카드(WC)
팀의 준PO 업셋은 2018년 넥센 히어로즈(현 키움)에 이
어 3년만이다. 두산은 하루 휴식 후 9일 대구삼성라이온
즈파크에서 삼성과 PO를 치른다. 두산과 삼성의 PS 맞
대결은 역대 10번째로, 최다 매치업이다.

준PO 최우수선수(MVP)는 두산 정수빈의 몫이었다.
3경기에서 타율 0.462(13타수 6안타), 5타점, 2득점으
로 활약하며 기자단 전체 72표 중 56표(77.8%)를 휩쓸
었다.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를 받았다.

흐름은 싱거웠다. 두산은 1회초 리드오프 정수빈의
안타와 폭투로 무사 2루 찬스를 잡았고, 호세 미구엘 페
르난데스의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올렸다. LG도 곧장
반격했다. 1회말 2사 1루에서 채은성-유강남의 연속안
타로 균형을 맞췄다.

두산은2회초부터2번째투수이영하를곧장투입했다.
LG타선의기를꺾은뒤3회초페르난데스의2점포로3-1
리드를 잡았다. LG는 2번째 투수로 1차전 선발이었던 앤
드류수아레즈를투입했지만이미두산의분위기였다.

두산은 4회초 2사 1·3루 찬스에서 정수빈의 중전적
시타로 4-1까지 달아났다. 승부는 5회초 기울었다. 박
건우의 볼넷, 김재환의 2루타로 5-1까지 달아났다. 다
시 1사 후 연속 볼넷으로 만루. 강승호가 삼진으로 물러

났지만 후속 박계범의 평범한 직선타구를 LG 3루수 김
민성이 놓치며 6-1까지 벌어졌다. 뒤이어 정수빈의 싹
쓸이 3타점 3루타가 터졌다. 정수빈은 PS 통산 5호 3루
타로 정수근과 함께 공동 1위로 올라섰다. 페르난데스
의 추가 적시타로 스코어 10-1. LG에 15개의 아웃카운
트가 남아있었지만 넘어간 흐름은 돌아오지 않았다.

두산 2번째 투수 이영하는 4이닝 2안타 3볼넷 4삼진
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되며 데일리 MVP로 선정됐다.
두산은 리드가 넉넉했음에도 필승조인 홍건희(2이닝
1실점)∼이현승(1이닝 무실점)∼김강률(1이닝 1실점)
을 잇달아 투입하며 LG에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.

▶ 포스트시즌 관련기사 2·3·4면
잠실 ｜ 최익래 기자 ing17@donga.com

정수빈 싹쓸이 3루타 등 15안타 불꽃
3차전 10-3으로 LG 잡고 업셋 PO행
이영하 4이닝 4K 무실점데일리MVP
9일 대구서 삼성과 플레이오프 1차전

잠실라이벌의역대포스트시즌 6번째덕아웃시리즈는두산의승리로막을내렸다. 두산이 7일잠실구장에서벌어진 LG와준PO 3차전에서10-3으로이겨시리즈전적 2승1패로PO 진출에성공했다. 3루쪽응원석에서승리를염원한두산팬들의바람대로였다. 잠실｜김민성기자marineboy@donga.com

2021년 11월 8일 월요일www.sportsdonga.com


